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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협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상차림 품목 반값 할인 추진 

 - 농축산물 할인지원 지난해 대비 3배인 1,490억원으로 대폭 확대
 - 농협도 291억원 추가 투입하여 하나로마트·온라인몰 등에서 대규모 할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이 알뜰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농협 등과 함께 
농축산물 할인을 대폭 확대한다. 
   

  이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보완하여 마련한 것으로, 
정부와 농협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를 지난해 500억 원보다 약 3배 늘어난 
1,49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할인행사 기간도 당초 9월 3일부터 9월 23일
에서 일주일 연장하여, 추석 연휴까지 포함한 9월 30일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격 부담이 큰 한우·한돈에 대해서는 자조금단체와 협력하여 추가
적인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특히, 추석 상차림에 많이 활용되는 한우 등심·양지·
국거리와 한돈 전지 등을 대상으로 하나로마트 등에서 30~50% 할인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협도 291억 원(정부 지원액 등 포함 총 877억 원)을 추가로 투입
하여 하나로마트, NH싱씽몰 등 온·오프라인에서 대규모 할인을 추진한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과일·한우·돈육·굴비 등 농축수산물과 밀가루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상차림 품목에 대해 최대 57% 할인하고, NH싱씽몰에서는 주요 성수품 및 
선물세트 등을 최대 70% 할인한다. 이를 통해 추석 성수품과 상차림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농협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할인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함께 할인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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